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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ㄴ

본 연구는 개인 창의성과 조직 구성원의 가치혁신문화 인식이 혁신행동 및 지식공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

명하고, 혁신행동과 지식공유를 매개로 조직의 혁신성과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각 변수의 측정변인들을 추출하고 가설검정을 위해 423명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SPSS 22.0 통계 패키지 프로

그램과 LISREL 9.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개인 창의성의 창의적 사고기술과 조직의 가치혁신

문화 인식의 의미 있는 업무, 위험감수문화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의 가치혁신

문화 인식의 의미 있는 업무 요인만이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행동은 지식공유 및 혁신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공유는 

혁신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경영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성

과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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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력

을 확보하고 생존을 위해 다각적인 경영혁신 활동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의 패러다임이 

창조경제로 이동하였으며(Florida, 2002), 변화를 주

도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창조적 경영혁신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

업들은 그 수단으로 구성원들 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조직의 혁신에 따른 가치실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맞게 조직

이 대응하여야 하며, 특정 조직의 고유한 문화는 구

성원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어 조직의 

생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의 연구에서는 개인 창의성과 조직의 가치혁신문화

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동시에 두 요

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혁신행동 및 경영성과와

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아주 부족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행동이 혁신성과와 

경영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 창의성과 조직

의 가치혁신문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

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개인의 창의적 사

고기술, 전문성이 구성원들 간 공유되고, 자발적, 지

속적으로 연결되는 가치혁신 중심의 조직문화일수록 

지식공유가 강화되어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혁신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의 공동체적인 지식

공유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

계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혁신행동과 지식공

유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

(Kogut and Zander, 1992)으로 이는 기업의 경쟁우위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조직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혁신적 

행동을 촉진할수록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게 되

며, 조직의 공동 목표달성을 위해 지식·기술교환 

등 공유행위는 경쟁시장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혁신행동이 

혁신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 지식공유가 이들의 성과에 미치는 구체적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행동

과 지식공유 두 변수가 혁신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

는 영향관계의 파악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개인 창의성

창의성의 초기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오늘날 창의성은 연구분야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

되어 창의성의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개인창의성을 Oldham and Cummings(1996)는 개

인차원에서 산출된 유용한 제품, 아이디어 혹은 새

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Amabile(1998)은 아이디어를 특이한 방법으로 관련 

영역과 연계하는 능력이라고 규정 하였다. 또한 Lee 

and Kang(2003)은 내재적 동기유발된 개별구성원의 

창의적 사고기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

을 창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Kwon(2014)은 개

인이 내적 동기부여로 전문지식을 얻고 새로운 사고

방식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Lee(2015)는 창의적, 긍정적 사고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의미 있는 일을 도모하려는 기

질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인 창의성이란 구성원 개인주체별 

업무영역의 문제해결 및 새로운 영역활동 전개를 위

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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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창의성은 다양한 변수들이 창의적 활동과정

에서 상호관련이 있다(Lee and Kim, 2009). 본 연구

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전문지식, 창의적 사고기술을 

통해 발생하는 아이디어가 높은 수준의 창의성이라

고 주장한 Amabile(1995, 1998)의 연구를 기본으로 

개인 창의성을 창의적 사고기술(creative thinking 

skills)과 전문지식(expertise)의 요인으로 설정하여 연

구하였다.

개인 창의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ardner et al.(2012)은 전문지식이 높을수록 조직 내 

구성원들의 과업지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

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개인 창의성은 혁신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혁신행동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Amabile, 1998; Lee and Kang, 

2003; Choi and Lee, 2013).

2.2 조직의 가치혁신문화

창조적 혁신은 선택사항이 아닌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자 기업의 기본적 활동인 필수요소이다

(Lee et al., 2016). 급변하는 환경변화의 대응과 혁

신이 필수적이며,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가치변화 

혁신을 가져와 실질적인 경쟁우위를 유지시켜 준다. 

조직의 가치혁신문화를 Mintzberg(1983)는 조직 구

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수준의 

가치관과 혁신에 대한 저항감을 감소시켜 새로운 환

경변화에도 융화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구축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Hamel(1998)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모델

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Kim and 

Mauborgne(2004)은 기존의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가치증대를 통해 새로운 시장창출

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쟁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 규정하였고, Crosswhite and Rufat-Latre 

(2009)는 기업이 혁신적 사고를 장려하고 촉진하여 

체계적 프로세스를 수립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강화하

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직의 가치혁신문화란 새로운 가치

창출과 조직 구성원들이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프로세스

를 체계화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의 문화라고 정

의한다. 

가치혁신문화의 척도는 조직이 혁신의 중요성과 

실제 조직의 행동 간 인식의 격차를 확인하여 향후 

조직의 변화정도를 인지시켜(Kwon, 2014), 조직문화

에 반영되고 가치혁신 방향으로 조직이 변할 수 있

는 기능을 도모한다(Dillon et al., 2005). 조직의 가치

혁신문화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측정차원을 달리하

며,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가치혁신 잠재성과 관련

하여 중요성을 언급한 Khanapuri et al.(2011)이 구성

한 의미 있는 업무, 임파워먼트, 위험감수문화의 요

인을 중심으로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조직의 가치혁신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조직의 가치혁신문화와 혁신행동 및 지식공유의 

관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의 가치추구와 변화 및 혁신지향 측면에서 접근한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Amabile(1995)는 조직의 문화는 구성원의 지적 자

극을 독려하며 도전적이고 복잡한 직무를 수행할수

록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cott and Bruce(1994)는 리더십, 구성원들의 문제해

결유형, 작업집단, 혁신분위기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

를 연구한 결과 혁신분위기의 하위차원 중 혁신에 

대한 지원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Han(2012)는 구성원이 인지한 조직문화에서 

혁신문화가 강화될수록 개인혁신행동의 증가율이 가

장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Lee(2013)은 조직문화의 혁

신지향 및 과업지향문화 요인만이 혁신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Kwon(2014)의 연구에서는 

가치혁신문화와 창의성 간에 부분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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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혁신행동

혁신행동은 조직의 주어진 상황에서 구성원 개인

의 업무 또는 조직 전체의 목표성과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며, 자발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

조·도입하고 지원 및 후원을 받아 실천해 나아가는 

활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행동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

다(Scott and Bruce, 1994; Janssen, 2000; Kim, 2013; 

Lee, 2013). 또한 Han(2012)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 수용, 활용하

여 확산시키는 과정으로 정의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혁신행동이

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뿐만 아니라 이를 계획·

도입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과업수

행에 적용 및 확산 시키는 행위라고 개념화할 수 있

다.

혁신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의력을 

중심으로 한 혁신행동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Bukhari and Hilmi, 2012), Lee(2008)는 혁신행

동의 혁신창조와 혁신적용 요인이 혁신성과에 유의

한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Kim and Lee(2013)의 

연구에서는 혁신행동의 하위차원 중 유일하게 혁신

적용활동만이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Kim(2013)는 개인특성에서 직무만족을 제

외한 요인들이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

혔다.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이 강화될수록 소속된 집

단에서 혁신활동이 활발히 일어나 결과적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2.4 지식공유

지식공유는 지식활용을 극대화함으로 혁신의 달

성과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Grant, 1996, Hu and Randel, 2014, ). Kogut and 

Zander(1992)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상호간 주고받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

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고, Yang(2015)는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조직에서 상

호활동을 통해 확산시키고 저장하여 구성원들이 업

무에 활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Qi(2011)은 지식공유를 개인 지식공유와 집단 지식공

유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식공유란 구성원 개인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 내 구성원

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 교환하는 활

동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지식공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Fiol(1991)

은 조직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의식에 따른 지식공유

는 혁신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Lin(2007)은 조직의 지식공유 시스템이 구축되고 조

직 내 구성원들 간 지식공유가 활발한 기업일 수록 

경쟁우위가 높아져 기업의 변화와 혁신과 관련한 업

무수행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Zhang 

and Hong(2013)는 지식이전(공유)활동은 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파트너의 보완성이 높을수록 

혁신성과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Kim and Kwon(2015)

의 연구에서는 정보교류체제는 지식공유에, 지식공

유는 지식활용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지식공유와 팀 성과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혁신성과

혁신성과는 조직의 문제해결과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혁신성과에 대해서 Damanpour(1991)는 

혁신을 통한 매출액, 수익성, 시장점유율 증가와 같

은 성과라고 정의하였고, 조직 목표달성과 기업전략 

목표달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Hult and 

Ketchen(2001)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와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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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개발하고 창출하여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

력이라고 하였으며, Choi and Yang(2011)은 혁신의 

실천 및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노력

으로 규정하였다. Kim and Lee(2013)는 새로운 아이

디어를 개발하거나 다른 조직으로부터 혹은 외부에

서 창조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실행함으로써 구성

원 자신의 업무성과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혁신성과는 기업의 혁신적 과업활동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혁신목표의 달

성 정도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혁신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alomo et 

al.(2008)은 혁신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기업은 그

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높은 성공적인 기업의 성과

를 도출하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Rosenbusch et 

al.(2011)은 혁신과 성과 간 관계에서 환경요인에 따

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ang and 

Kim(2012)는 품질경영이 혁신성과에 직접적으로 유

의한 정(+)의 영향이 있다고 하였고, Lim(2012)은 조

직의 지식경영이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

과는 재무성과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Kim(2013)의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개인특성과 혁신

결과 간의 영향관계에서 혁신행동이 매개역할을 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혁신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

2.6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구성원 개인 및 조직 전체의 목표실

현의 달성결과로 즉, 책임단위의 성과에 대한 합계

로 볼 수 있다. Kaplan and Norton(1996)은 기업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실행여부에 따른 결과로 정의하

였으며, Kim and Kim(2000)은 기업경영이 계획한 바

대로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것이

며 잘못된 내용의 확인을 통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

는 것이라고 하였다. Cha(2014)는 조직활동을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결과물로서 경영활동의 효과성

과 효율성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의 

수단이라고 하였고, Lee(2015)는 기업 내 구성원 및 

조직단위가 설정한 목표에 대한 실제 달성한 성취결

과 정도이며, 이러한 성과는 평가기간에 따라 목표

대비 실적의 이행정도라고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영성과는 조직의 경영활동에 대한 

실제적 결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ansfield 

(2001)는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성장속도가 빠르게 향

상되며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

촉구와 끊임없는 창조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

다. Hult et al.(2004)은 혁신성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혁신성이 경영성과를 촉진하는 중요

한 직접적 원인임을 밝혔다. Kim and Hong(2011)은 

기업의 혁신활동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경영성

과에 강력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Lee(2015)는 혁신(혁신성)이 재무·비재무 통합적 경

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

였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개인 창의성, 조직 구성원의 가치혁신

문화 인식, 혁신행동, 지식공유, 혁신성과,  경영성과 

간에 어떠한 관계를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

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이들의 영향관계를 검증하

고자 하였으며 연구모형은 다음 <Fig.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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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창의성

창의적사고기술

전문지식

의미있는업무

위험감수문화

임파워먼트

가치혁신문화

혁신행동

지식공유

혁신성과

경영성과

Fig. 3-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3.2.1 개인 창의성 및 조직의 가치혁신문화 인식과 

혁신행동

Amabile(1998)은 개인의 내재적 동기유발, 창의적 

사고기술, 창조적 지식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관

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Amabile(1995)은 조직

의 분위기가 지적 자극을 독려하고 도전적 직무를 

수행할수록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

혔으며, Scott and Bruce(1994)는 조직문화에 따라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기

존의 선행연구는 개인 창의성은 혁신행동의 출발점

으로 인식하고 있다(Scott and Bruce, 1994; Kwon, 

2014; Lee et. al., 2016). 이에 개인 창의성과 조직의 

가치혁신문화 인식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1: 개인 창의성과 조직 구성원의 가치혁신문화 

인식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1: 창의적 사고기술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전문지식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의미 있는 업무는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위험감수문화는 혁신행동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개인 창의성 및 조직의 가치혁신문화 인식과 

지식공유

기업 환경의 변화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기

업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어지고 있다. 의

미가 있는 지식공유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

의 창의성과 전문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Kogut 

and Zander, 1992).

기존의 선행연구는 조직문화가 지식공유에 유의

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Fiol, 1991; 

Bhatt, 200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조직의 가치혁신문화   인식이 형성됨으로

써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관련 행위가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개인 창의성과 조직 구성원의 가치혁신문

화 인식은 지식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1: 창의적 사고기술은 지식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전문지식은 지식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의미 있는 업무는 지식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위험감수문화는 지식공유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임파워먼트는 지식공유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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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혁신행동과 지식공유에 관한 가설

Nonaka and Konno(1998)는 조직의 지식기반 성과

를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과 지식공유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직 구성원이 새로운 아이

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혁신행동(West 

and Farr, 1990; Janssen, 2000)은 지식공유의 발휘에

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창조적 혁신활동

과 가치창출은 지식공유를 지원하는 기능을 도모함

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혁신행동은 지식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4 혁신행동과 혁신성과에 관한 가설

혁신행동은 조직 구성원 개인의 과업과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West and Farr, 1990).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이 강화될수록 다양한 혁신

활동이 발생하며, 결국 조직의 경쟁력은 강화된다

(Kim and Lee, 2013). Yesil et al.(2013)은 불확실성

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혁신적 역량을 강화하면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혁신행동이 혁신성과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수단임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 4를 설정하였다.

 가설 4: 혁신행동은 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5 혁신행동과 경영성과에 관한 가설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이 혁신적 행동 및 활동을 

수행할수록 기업의 성장과 매출증가를 유도할 수 있

으며(Kim and Hong, 2011), Lee(2015) 등의 연구에서

는 혁신행동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성립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독창적이고 유용한 방법을 고안하고 혁신

적 아이디어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

다. 이와 같이 혁신적 행동과 활동은 기업의 경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다

음과 같이 가설 5를 설정하였다.

 가설 5: 혁신행동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6 지식공유와 혁신성과에 관한 가설

조직의 다양한 측면의 성과는 효과적인 지식경영

활동을 통해 산출될 수 있으며(Shani, 2000), 

Lin(2007)도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구

성원일수록 혁신성과를 높이고, 이러한 조직은 경쟁

자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특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지식공유가 확

산 및 발휘될수록 기업의 혁신성과가 향상될 것이라

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가설 6을 설

정하였다.

 가설 6: 지식공유는 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7 지식공유와 경영성과에 관한 가설

지식공유는 구성원들의 일상적 업무효율성 향상

과 전략적인 효과성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Nonaka and Konno, 1998), 조직의 장단기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쟁우위에도 직접적인 영향

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지식공유는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며,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면 조직 구성원의 업

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상호교류를 통해 업무수행 과

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다

(Kogut and Zander, 1992; Qi, 2011; Le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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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직 구성원들 간

의 지식공유가 촉진될수록 기업의 경영성과가 향상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가설 7

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지식공유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8 혁신성과와 경영성과에 관한 가설

기업이 혁신활동을 통해 창출된 성과는 결과적으

로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기업의 성과와 연계되며, 

Salomo et al.(2008)은 혁신성과와 기업성과 간의 영

향연구에서 혁신분야 원천에 대해 이론적 개념을 개

발하고, 혁신성과에 의해 직·간접적 기업성과에 영

향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Lim(2012), Choi and 

Lee(2013)도 혁신성과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정(+)

의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 혁신성과와 경영

성과는 영향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가설 8을 설정하였다.

 가설 8: 혁신성과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3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하여 2016년 4월 18일부

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모바일 조사

와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

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는 온라인 모바

일로 설문한 311부, 직접 방문조사한 설문 112부를 

합쳐 총 423부를 유효표본으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 조사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2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과 LISREL 9.1을 활용하

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크론바 알파

(Cronbach’s )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성 검증을 실

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수들의 구

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

뢰성 분석으로 검증된 측정 하위차원들을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여 집중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넷

째, 판별타당도의 충족정도와 각 요인 간 관계방향 

및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검정 및 구

성개념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을 활

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423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

음 <Tab. 4-1>과 같다.

항목 구분 빈도 비중(%)

성별
남 273  64.5 

여 150  35.5 

연령

20대 49  11.6 

30대 116  27.4 

40대 195  46.1 

50대 이상 63  14.9 

학력

고졸이하 74  17.5 

전문대졸 104  24.6 

대학(교)졸 194  45.9

대학원졸 51  12.1 

근무
년수

3년미만 85  20.1 

3-5년미만 49  11.6 

5-10년만 78  18.4 

10년이상 211  49.9 

업종
도소매 및 유통 73  17.3 

금융/보험업 34   8.0 

Tab. 4-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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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4.2.1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지의 각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 알파(Cronbach’s 

) 계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변수의 구성차원별로 

개별항목과 전체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 4-2>와 같다. ‘혁신행동’의 5번 항목 

“나는 동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와 ‘경영성과’의 5번 항목 “우리 회

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고객은 증가하

고 있다”가 일반적인 측정항목의 탈락기준인 0.60

에 미치지 못하여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항목으로 판단되어 분석 자료에서 제외시켰다. 크론

바 알파 계수를 이용한 신뢰성 검증 결과, 개별 구

성차원의 신뢰계수는 0.795∼0.883 사이에 있어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위(요인)
최초 
항목수

최종 
항목수

크론바

개인 
창의성

창의적 사고기술 4 4 0.830

전문지식 3 3 0.825

가치혁신
문화

의미 있는 업무 3 3 0.795

위험감수문화 4 4 0.857
임파워먼트 4 4 0.834

혁신행동 6 5 0.840
지식공유 4 4 0.881

혁신성과 3 3 0.835
경영성과 6 5 0.883

Tab. 4-2. Validation and Reliability

4.2.2 타당성 검증

(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측정항목의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Tab. 4-3>과 같다. 

KMO값은 0.912,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

(0.00)은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이 충족되었다. 또한 요인적재값이 모두 0.5 이상으

로 구성되어 타당성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총 분산의 

70.01%의 설명력을 갖는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측정항목들이 사전에 구성된 독립적인 5개의 요인으

로 정확히 적재되어 ‘창의적 사고기술’, ‘전문지

식’, ‘의미 있는 업무’, ‘위험감수문화’, ‘임

파워먼트’를 그대로 명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내생변수인 지식공유, 혁신행동, 

혁신성과, 경영성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Tab. 4-4>와 같다. KMO값은 0.895,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0.00)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요인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 요인

적재값 또한 타당성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분산의 

68.23%의 설명력을 갖는 4개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측정항목들이 사전에 구성된 독립적인 4개의 요인으

로 정확히 적재되어 ‘지식공유’, ‘혁신행동’, 

‘혁신성과’, ‘경영성과’를 그대로 명명하였다.

교육/사회복지서비스 65  15.4 

제조업 143  33.8 

공공행정 서비스 32   7.6 

의료서비스 62  14.7 

기타 14   3.3 

직급

사원급 118  27.9 

주임/대리급 110  26.0 

과장급 69  16.3 

차장/부장급 60  14.2 

임원이상 6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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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측정항목

요 인 적 재 값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위험
감수
문화

창의적
사고
기술

임파워
먼트

전문
지식

의미 
있는
업무

위험
감수
문화

우리 회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도록 장려한다. .841 

우리 회사는 아이디어 창출 및 
사고의 다양성을 장려한다. .806 

혁신은 우리회사의 중요한 
문화적 특성이다. .727 

우리회사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잘 적응한다. .722 

창의적
사고
기술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려고 
노력한다.

.819 

나는 모든 문제를 창의적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781 

나는 회의에서 독창적인 의견을 
자주 말한다고 생각한다. .761 

나는 기존의 직무수행 방식이나 
도구를 새로운 분야에 적용
하려고 노력한다.

.704 

임파워
먼트

우리 회사는 직무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793 

우리 회사는 직무수행 시 자율
권과 재량권을 충분하게 부여
한다.

.776 

우리 회사는 직무에 대한 문제
점을 스스로 찾도록 장려한다. .770 

우리 회사는 개인의 독립성
을 존중해 준다. .716 

전문
지식

나는 내가 맡은 직무를 수행
하는데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844 

나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790 

나는 현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744 

의미
있는
업무

나의 직무가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800 

나의 직무가 회사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761 

나의 직무가 의미 있다고 느낀다. .733 

고유치 2.811 2.740 2.701 2.236 2.114

분산률(%) 15.614 15.223 15.003 12.425 11.745
누적분산률 15.614 30.837 45.840 58.265 70.009

주)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값: 0.91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df)=3719.527(153), p=0.000  

Tab. 4-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xogenous Variables

      요인 

측정항목

요 인 적 재 값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경영
성과

혁신
행동

지식
공유

혁신
성과

경영
성과

우리 회사 구성원들의 업무수행 
수준 및 생산성은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높다.

.837 　 　 　

우리 회사의 고객만족도와 충성도는 
높다. .811 　 　 　

우리 회사는 고객에게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한다.

.800 　 　 　

우리 회사의 매출 및 이익은 동종
업계와 비교하여 경쟁우위에 있다. .781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상품 및 
서비스 이미지는 좋아지고 있다. .633 　 　 　

혁신
행동

나는 직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780 　 　

나는 동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방법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762 　 　

나는 직무처리과정, 기술, 상품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740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728 　 　

나는 직무처리과정, 기술, 상품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업무에 도입하려고 노력한다.

　 .608 　 　

지식
공유

나는 출장, 교육 ․훈련 등에 참여
하여 얻은 지식을 동료들과 공유
하려고 노력한다.

　 　 .834 　

나는 개인적으로 습득한 직무수행 
지식을 동료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한다.

　 　 .825 　

나는 동료들로부터 얻은 지식을 
다른 동료들과 공유하려고 노력
한다.

　 　 .819 　

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지식(자료, 매뉴얼, 문서 등)을 
공유하려고 노력한다.

　 　 .796 　

혁신
성과

나는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혁신목표를 달성한다. 　 　 　 .831

나는 혁신업무와 관련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다. 　 　 　 .760

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혁신목표를 
달성한다. 　 　 　 .754

고유치 3.29 3.112 3.002 2.195

분산률(%) 19.354 18.304 17.658 12.911

누적분산률 19.354 37.658 55.316 68.227
주)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값: 0.89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df)=3769.364(136) p=0.000

Tab. 4-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ndogenou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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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적 요인분석

본 논문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들이 해당 구성개념(변

수)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

념신뢰도(CR)와 분산추출값(AVE)을 계산하였다. 다

음의 <Tab. 4-5>와 같이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값을 충족하여 해당 구성개념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

며, 본 연구를 위한 측정변수의 집중타당성(수렴타당

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측정

항목의 표준화계수(표준요인적재량)는 0.65∼0.88의 

범위에 있고, t값이 12.72∼16.84의 범위에 있으므로 

모든 경로계수가 99%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

로 나타남에 따라 각 구성개념의 단일차원성과 척도

의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이 

0.79, 0.85, 0.84, 0.80, 0.78, 0.81, 0.88, 0.87, 0.83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 값은 0.31∼0.57의 범위를 보

여 각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이 입

증되었다. 다음 <Tab. 4-6>과 같이 상관관계 계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 관계가 

양의 방향성을 보여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변수들 간

의 관계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구성개념
측정
항목

표준화 
계수

t 값
개념
신뢰도
(CR) 

평균분산 
추출값
(AVE)

개
인 
창
의
성

창의적 
사고
기술

X1 0.78 -

0.868 0.622 
X2 0.77 15.48

X3 0.73 14.77

X4 0.70 14.00

전문
지식

X5 0.82 -

0.886 0.721 X6 0.80 16.34

X7 0.74 15.19

가
치
혁
신
문
화

의미 
있는 
업무

X8 0.79 -

0.880 0.713 X9 0.83 16.41

X10 0.65 13.10

위험감수
문화

X11 0.73 -

0.876 0.639 
X12 0.79 14.53

X13 0.80 14.69

X14 0.71 13.50

임파워
먼트

X15 0.65 -

0.862 0.612 
X16 0.65 14.98

X17 0.81 12.79

X18 0.79 12.72

혁신행동 Y1 0.77 - 0.908 0.664 

Tab. 4-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구성개념
측정
항목

표준화 
계수

t 값
개념
신뢰도
(CR) 

평균분산 
추출값
(AVE)

Y2 0.76 15.87

Y3 0.65 13.35

Y4 0.68 13.88

Y5 0.70 14.51

지식공유

Y6 0.68 -

0.930 0.769 
Y7 0.79 16.84

Y8 0.88 15.20

Y9 0.82 14.62

혁신성과

Y10 0.80 -

0.901 0.751 Y11 0.76 15.85

Y12 0.81 16.74

경영성과

Y13 0.66 -

0.919 0.696 

Y14 0.79 15.73

Y15 0.82 13.84

Y16 0.83 13.93

Y17 0.76 13.06

 모형적합도 
지수

=970.60 (p=0.00, df=519),
RMR=0.027, GFI=0.90, AGFI=0.87, 
NFI=0.97, CFI=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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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정

4.3.1 연구모형의 검정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한 전체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967.12(p=0.00, df=526), GFI 0.90, AGFI 

0.88, NFI 0.97, CFI 0.98로 나타나 값에 따른 p값

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다른 적합도 지

수 값들은 일반적인 적합도 기준인 0.8을 상회하고, 

RMR값이 0.027로 일반적인 수용기준인 0.05를 하회

함에 따라 개인 창의성과 가치혁신문화가 혁신행동

과 지식공유, 혁신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에 대한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정결과

는 <Fig. 4-1>과 같다.

개인창의성

창의적사고기술

전문지식

의미있는업무

위험감수문화

임파워먼트

가치혁신문화

혁신행동

지식공유

혁신성과

경영성과

주) 경로계수가 95% 신뢰수준에서 비유의적(p>0.05)인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함

Fig. 4-1. Summary of Analysis

4.3.2 가설검정의 결과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 

<Tab. 4-7>과 같다.

이론변수
창의적
사고기술

전문지식
의미있는 

업무
위험

감수문화
임파워
먼트

혁신행동 지식공유 혁신성과 경영성과

창의적 사고기술 1.00

전 문 지 식 0.50** 1.00

의미 있는 업무 0.52** 0.54** 1.00

위험감수문화 0.46** 0.57** 0.50** 1.00

임 파 워 먼 트 0.53** 0.51** 0.57** 0.47** 1.00

혁 신 행 동 0.41** 0.41** 0.38** 0.56** 0.52** 1.00

지 식 공 유 0.55** 0.50** 0.42** 0.36** 0.42** 0.44** 1.00

혁 신 성 과 0.42** 0.33** 0.31** 0.41** 0.55** 0.39** 0.48** 1.00

경 영 성 과 0.51** 0.54** 0.40** 0.54** 0.37** 0.48** 0.35** 0.47** 1.00

주) ** 상관계수는 99% 유의수준에서 유의함(p<0.01)

Tab. 4-6.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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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경로명
표준화
경로계수

t값 유의도
검증
결과

가설
1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
가설 1-4
가설 1-5

γ11
γ12
γ13
γ14
γ15

 0.53
-0.02
 0.21 
 0.31
 0.03

 8.77 
-0.33
 3.40
 4.52 
 0.49

p<0.05
p>0.05
p<0.05
p<0.05
p>0.05

채택
기각
채택
채택
기각

가설
2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
가설 2-5

γ21
γ22
γ23
γ24
γ25

-0.10
-0.08
 0.28
-0.03
-0.01

-0.87
-1.11
 3.22
-0.28
-0.08

p>0.05
p>0.05
p<0.05
p>0.05
p>0.05

기각
기각
채택
기각 
기각

가설 3 β21  0.57  3.38 p<0.05 채택

가설 4 β31  0.61  7.64 p<0.05 채택 

가설 5 β41 -0.15 -1.32 p>0.05 기각

가설 6 β32  0.02  0.34 p>0.05 기각

가설 7 β42  0.15  2.38 p<0.05 채택

가설 8 β43  0.21  2.52 p<0.05 채택

모형적합도 
지수

=967.12(p=0.00, df=526),
GFI=0.01, AGFI=0.88, 
NFI=0.97, CFI=0.98, RMR=0.027

Tab. 4-7. Result of Hypothesis

가설 1은 개인 창의성과 조직의 가치혁신문화 인

식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창의적 사고기술과 혁신

행동 간의 관계 검정에서 경로계수 0.53(t=8.77)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 채택되었다. 전문지식

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경로계수 -0.02(t=-0.03)) 가설 1-2는 기각되었

다. 의미 있는 업무와 위험감수문화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관계 검정에서는 각각 경로계수 0.21(t=3.40), 

0.31(t=4.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1-3과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그

러나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에서 경로계수 

0.03(t=0.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5는 기각되었다. 가설 2는 

개인 창의성과 조직의 가치혁신문화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정하기 위함이다. 창의적 사고

기술과 전문지식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각각 경로계수 -0.10(t=-0.87), -0.08(t=-1.11)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2-1과 가설 2-2는 기각

되었다. 의미 있는 업무는 지식공유 간의 관계검정

에서는 경로계수 0.28(t=3.22)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위험감수문화와 임파워먼트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

향관계를 검정한 결과, 각각 경로계수 -0.03(t=-0.28), 

-0.01(t=-0.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성립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4와 가설 2-5는 기

각되었다. 가설 3과 4는 혁신행동이 지식공유와 혁

신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설정하

였으며, 각각 경로계수 0.57(t=3.38), 0.61(t=7.64)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과 가설 4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혁신행동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정한 결과, 경로계수 

-0.15(t값=-1.32)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5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6은 

지식공유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정하였

으며, 검정결과 경로계수 0.02(t=0.34)로 영향을 미치

지 않아 가설 6은 기각된 반면 가설 7은 지식공유가 

경영성과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경로계수 

0.15(t=2.38)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8 혁신성과

와 경영성과 간 영향관계는 경로계수 0.21(t=2.52)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8은 채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정 결과의 의미를 추가적으

로 보완하기 위하여 매개변수간의 효과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 4-8>과 같다. 혁신

행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비유의적이었

으나 지식공유 및 혁신성과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개변수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혁신성과 0.21(t=2.92)

가 지식공유 0.15(t=2.43)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경영성과 창출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기반한 혁신성과가 지식공유보다 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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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변  수

표준화된직접효과 혁신행동 지식공유 혁신성과

지식공유   0.57* - -

혁신성과   0.61* 0.02 -

경영성과 -0.15  0.15* 0.21*

표준화된간접효과 혁신행동 지식공유 혁신성과

지식공유 - - -

혁신성과  0.01 - -

경영성과   0.21* 0.00 -

표준화된총효과 혁신행동 지식공유 혁신성과

지식공유   0.57* - -

혁신성과   0.61* 0.02 -

경영성과  0.06  0.15* 0.21*

Tab. 4-8. Analyses of Mediating Effects

주) 별표(*)는 p<0.05임

 

5. 결 론

본 연구는 개인 창의성 및 조직 구성원의 가치혁

신문화 인식이 혁신행동과 지식공유에 어떠한 요인

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이는 개

인 창의성과 조직문화에 대한 통섭적 접근을 시도한 

결과이며, 개별적인 측정 변수들 간의 관계에 집중

하던 혁신 연구의 기존 방향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

성과 조직의 가치혁신문화를 동시적으로 연구하였

다. 또한 혁신행동과 지식공유 간의 직접적 영향관

계와 이들을 매개로 한 조직의 혁신성과와 경영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검정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검정 

결과를 종합해보면, 개인 창의성 하위차원의 창의적 

사고기술과 조직의 가치혁신문화 인식에서 의미 있

는 업무와 위험감수문화는 혁신행동을 매개로 하여 

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치혁신문화 인식의 의미 있는 업무 요인만이 

지식공유를 매개로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행동은 지식공유와 

혁신성과를 매개로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행동을 기반으로 혁신목

표의 달성정도인 혁신성과가 지식공유보다 경영성과

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최종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첫째, 혁신행동 및 지식

공유를 위해 개별 제도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구성원의 창의적 사고기술 촉

진을 위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아

이디어를 제안하고 구체적 실행으로 옮기는데 제약

이 뒤따르지 않아야 한다. 둘째, 직무수행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

선하여 직무정체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조직수준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교환

을 위한 자율적인 지식공유의 장(場)을 마련하여 상

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구성원 간 공유된 지식이 개인

수준에서 다시 체화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적, 

구조적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혁신성과와 경

영성과의 증가에 혁신행동과 지식공유가 실질적 역

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다양한 행동관리와 지식

공유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조직의 혁신 지향적 전

략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혁신 

제도를 끊임없이 도입·적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연구방법론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을 조직과 직무의 특성에 따

라 구분하지 않아 업무환경 추이변화에 따른 측정이 

정교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특정 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 및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표본

의 다양한 요소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

째, 창의성의 발현이 근본적으로 개인주체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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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요즘은 소집단 단위의 업무수행이 요구되기

에 향후 집단 및 통합적 특성에 따른 창의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변수인 경영

성과 측정을 위해 재무적·비재무적 측정문항 도출

은 의의가 있으나, 동종업계 비교를 통한 구성원들

이 인지하는 주관적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개

인별 지각에 의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 객관적 지표를 활

용하거나 업종별 특성의 개별적 측정항목의 개발에 

따른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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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Individual Creativity and Organizational Members’Value 

Innovative Culture Perception on Innovative Performances and 

Management Outcomes

-The Roles of Mediating Innovative Behaviors and knowledge-sharing-

GeumSim Lee* · BokJu Hw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corporate 

management by examining how individual creativity and organizational members' value innovation culture 

perception affect innovation behavior and knowledge sharing, and how innovation behavior and knowledge 

sharing affect organizational innovation performance and management outcomes 

In order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he measurement variables of each variable were extracted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423 valid samples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and LISREL 9.1 to verify a hypothe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reative thinking skills of the individual creativity, the 

meaningful tasks of the value innovation culture recognition, and the risk - taking cultur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novation behavior. Only the meaningful tasks of organizational members' value 

innovation culture perception affect knowledge sharing.

Innovation behavio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knowledge sharing and innovation performance, but 

not on business outcome.

In addition, knowledge sharing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innovation performance bu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Finally, we confirmed that innovation performa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management outcome.

Keyword : Individual Creativity, Innovation Culture, Innovation Performance, Management 
Outcome, Innovative Behavior, Knowledge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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